
“사까모도” 데님 - 한국으로 데님 월 2,000필 수출 

일본 히로시마현(廣島縣)에 있는 “사까모도 데님(坂本 denim)”은, 데님용 

경사의 염색 가공업자로서 2005년 여름부터 시작된 한국으로의 데님 수출량

이, 작년말에 월 1,000필이던 것이 현재는 근 두배로 증가한 월 2,000필을 수

출하고 있다. 이와 같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붐(boom)을 탄 

좋은 영향도 있겠지만, 이 회사가 염색한 실로 짠 데님이 높은 평가를 받았

기 때문이다. 수출 데님의 상당량이 프레미엄 진즈(premium jeans)로 사용되며 

프레미엄 진즈로서 한국으로부터 구미로 수출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

는 것이며,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 

이 회사는 데님 경사의 염색을 임가공(賃加工)하는 전업자(專業者)로 염색

의 견본 필(疋) 제작은 산지 내 제직 공장에서 하고 있다. 

이 염색이나 데님의 품질이 좋아서, 아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어, 진

즈 시장의 리서치(research)를 겸하여 한국 서울에 에이전트(agent)를 설치하였

는데, 이 에이젠트를 통하여 서울의 어패럴에서 호평을 받았으며, 이것이 계

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데님을 수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. 

한국으로의 데님 수출량은 당초에는 월 300필 정도로 보았는데, 2005년 말

에는 예상보다도 3배가 되는 1,000필이 되었다.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데님 

판매에 의한 판매고 비율은 2006년 1월기에 20% 정도가 늘었다. 또한 수출

된 데님으로 만든 한국의 진즈 제품(blue-wash)은 2006년 봄부터 일본에서 수

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는 등 제품 사업도 주력하고 있다. ♣ 

 


